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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팜, 항암 신약물질 기전 규명
텔로미어 유전자 억제 암세포 증식 막아 … 유상증자 계획은 없어

제약기업 코미팜은 항암신약 후보물질인 <코미녹스>(성분명: NaAsO2)의 작용기전을 규명했다고 7월16일 

발표했다.

코미팜이 미국 그린바움 암센터에 의뢰한 연구 결과는 미국 암연구협회 학술지 Clinical Cancer Research에 

7월15일자에 게재됐다.

안젤리카 버거 메릴랜드대학 교수가 이끈 연구에 따르면, 코미녹스는 암세포 유전자의 말단에 존재하는 <텔

로미어> 유전자를 억제해 암세포 증식을 막고 텔로미어를 만드는 텔로머라제(Telomerease)에는 직접 작용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미녹스는 텔로미어가 짧은 암세포일수록 더 강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드러나 텔로미어가 짧은 전립선암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텔로미어는 게놈 말단에서 특정 염기서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부위로 세포 증식 때 유전자가 소실되는 것

을 막는 역할을 한다.

정상세포는 몇 차례 증식한 후 텔로미어를 만드는 효소인 텔로머라제의 활성이 낮아지지만 암세포는 효소의 

활성이 과다하다는 데 착안해 텔로머라제를 억제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은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됐다.

그러나 텔로머라제를 억제하면 암세포에서 변이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암제 표적물질로 인기를 

잃게 됐다.

그러나 연구에서 코미녹스는 텔로미어를 억제하지만 텔로머라제에는 직접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

다.

코미팜은 2001년 독일 독성학자 라데마커 박사로부터 비소계 경구용항암제 후보물질인 코미녹스(NaAsO2)

에 대한 모든 권리를 250만달러에 확보하고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코미팜은 독일에서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식약청에는 2008년 6월에 

임상2상 시험 승인을 신청했다.

코미팜 문성철 대표이사는 “개발 과정에서 보안을 위해 비밀협약을 체결해 학회발표를 거의 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2007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하반기에 독일 임상시험 결과도 학

술지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미팜이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법인 코미녹스를 2009년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라며 “자본금

이 450만달러에 불과한 코미녹스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몇 번 할 테지만 코미팜에 대한 유상증자 계획은 없

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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